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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신 : 지식경제부 등록기자
제목 :「같은 제품 두번 인증 불편만 두배로 가중“ ”... “ ”」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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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사내용1.

□ 월 일 시행되는 전기안전전자파 인증분리를 앞두고 한 시험7 1 ,․
기관에서모든인증을끝낼수 있는 원스톱시스템도입이 시급“ ”

개 공인시험기관의 시험결과를 기술표준원이 인정하지27ㅇ
않아 사실상 원스톱 인증이 불가능

공인시험기관에 두가지 인증을 신청하더라도 전기안전은-

다시 한 번 기술표준원 산하기관에서 재인증을 받아야 함

동 보도내용에 대한 지식경제부 입장2.

□ 지경부의 전기용품 안전인증과 방통위의 제품에 대한 전기안전IT

규제가 중복될 우려가 있어 금년 월 일 부터 지경부는, 7 1

전기안전규제를 방통위는 전자파규제를 각각 담당할 예정

ㅇ 이는 전기안전규제 관련 규정은 지경부가 만들고 전자파,

규제관련 규정은 방통위가 제정 한다는 의미임

ㅇ 한편 기업들이 직접 시험검사를 받아야 하는 지경부 또는, ․
방통위 지정 안전관리기관은 지금까지 해오던 시험검사․
업무를 동일하게 수행하며,

과거에는 품목별로 감독기관이 달랐으나 향후에는 분야- ,

별로 안전규제 또는 전자파 규제( )로 감독기관이 다르게 됨
□ 따라서 기업은 과거 이용해 오던 기관 중 하나를 선택하여,

종전과 동일하게 전기안전 및 전자파 인증을 받을 수 있으므로,

기업 입장에서는 달라지는 것이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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